Character Line Up

	공수거
	70~80세. 6.25때 아내와 아들을 북에 두고 옴.

오로지 가족과 재회할 날을 생각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음.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나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않음.

암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통일의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을 앞두면서 돈을 쓰는 방황을 시작.

	영돈
	능력은 있으나 불황을 맞은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는 백수.

Commputer 활용 능력이 뛰어남.

주어지는 일자리를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것을 결심.

자본을 단시간에 만들기 위해 다수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 카페 moneytree를 만들다.

	날라
	고교 중퇴의 학력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력 강한 청년.

돈되는 일이라면 택배, 삐끼 등 뭐든 해 본 경력.

단, 고교 중퇴의 학력으로 인해 보다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없음.

목표가 정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갈등 없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시내
	사회가 가르쳐준 대로, 착실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 여대에 들어가고, 다시 대기업에 취직한 여성. 받은 월급으로 착실하게 명품을 모아 온 샤넬족. 불황으로 인해 정리해고 당하자, 아무런 해답이 없게 됨.

	탐나
	가지고 싶은 것이 항상 많은 철없는 여고생.

연예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화려한 성공의 케이스를 꿈꾸고 있음.

성적은 바닥. 성적을 빼고는 시내의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함.

	철봉
	명문 학벌, 대기업 취직. 사회가 가르친대로 최고의 코스를 밟아 성공함. 하지만 사회가 가르친대로 최고의 코스에서 뇌물, 접대, 횡령을 배우고 능숙히 실행함. 비리로 해고되고 나자 과거의 level로 단기간에 돌아가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중.

	길수
	북에서 넘어온 교포.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중시하며 착실하게 돈을 모은다. 북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 자본주의를 경험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는 자본주의의 문자 그대로의 원리와 원칙을 지켜나간다. 편법과 적당한 현실과의 타협과 거리가 멀다.

북한 사람이라는 티를 없애기 위해 노력중이다.


